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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제공 : 2023. 01. 04.(수)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행정국 총무과 총무과장 조영창 2133-5605

서무팀장 손인호 2133-5607

사진없음 □ 사진있음 ▣ 매수 : 5매 담 당 자 이지훈 2133-5611

오세훈 시장, "새로운 시도 망설임 없이 하는 조직문화 만들 것"

- 직원450여명과 ‘23년신년직원조례’…‘슬기로운동행‧매력특별시서울만들기’ 특강

- ‘동행‧매력특별시서울’ 위해과감하게시도하는퍼스트무버돼야…부서간협력중요

-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로 ‘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’ 소개

□ 오세훈 시장이 2023년 계묘년(癸卯年) 새해를 맞아 서울시 직원들과

만난 자리에서 서울시정의 1순위 가치인 ‘동행‧매력 특별시 서울’을

만들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망설임 없이 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자고

밝혔다.

□ 오세훈 시장은 4일(수)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시 본청, 사업소, 투자·

출연기관 등 직원 450여 명과 함께 ｢2023 신년 직원조례｣를 갖고,

‘슬기로운 동행‧매력 특별시 서울 만들기’를 주제로 특강했다. 서울시가

더 행복한 일터가 되고 시민들에게 큰 행복감을 주기 위한 구상을 약

20분 간 프레젠테이션(PT)을 통해 소개했다.

○ 신년 직원조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3년 만에 열리게 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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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오 시장은 “2023년은 국운상승기”라고 화두를 던지고, 정점에 도달한

이후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정점을 유지‧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

탐구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
□ 특히, 서울시정의 1순위 가치인 ‘동행‧매력 특별시’를 즐겁고 효율적으로

만들기 위해서는 “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데 주저함이

없어야 한다”며, 서울시 직원들이 ‘퍼스트 무버’가 되자고 전했다.

□ 오 시장은 “트렌드를 읽고 재빠르게 간파해서 다른 도시, 다른 국가가

하지 않는 것을 과감하게 저지르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. 그러려면 실

패할 생각을 감내하고 저지르자. 2023년을 과감하게 저지르는 해로

만들자”고 밝혔다.

□ 또한, 오 시장은 “새로운 시도를 망설임 없이 하는 조직문화를 만들려면

그동안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”며 “부서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업이

이뤄지면 작품이 만들어질 때가 있다”고 덧붙였다.

□ 이와 관련해 창의행정을 위한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의 하나로, 이지현

서울시 비전전략수석이 ‘지하철역사 혁신프로젝트’를 발표했다.

□ 그냥 지나가는 공간으로 인식되는 지하철역사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

전환, 하루 59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을 전 세계에서 가장 편리

하고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기 위한 정책 구상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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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예컨대, 한강공원과 가까운 역사 중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‘여의나루역’은

러너(runner)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제안했다. 최

근 카페, 전시, 패션 등 MZ세대 명소로 떠오른 ‘신당역’은 올림픽 정식종

목으로 채택된 비보잉과 스케이트보드 중심의 스트리트 문화를 즐기는 공

간으로의 변화를 시도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.

□ 한편,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온라인 투표로 선정된 ‘2022 서울시 10대

뉴스’ 1~5위 부서에 시상하고, 작년 한 해 시민의 입장에서 선도적‧

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직원들을 격려했다.

○ 선정된 정책은 ▴1위 모아주택·모아타운(전략주택공급과) ▴2위 디지털

성범죄 원스톱 지원(양성평등담당관) ▴3위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(디지

털정책담당관) ▴4위 책읽는 서울광장(서울도서관) ▴5위 1인가구 병원

안심동행서비스+(1인가구담당관)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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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1  사진자료

오세훈 서울시장 직원 특강 - 「슬기로운 ‘동행‧매력 특별시 서울’ 만들기」

오세훈 서울시장 직원 특강 - 「슬기로운 ‘동행‧매력 특별시 서울’ 만들기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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